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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내타격밸런스찾지못했다”0.394타격1위손아섭의 불만

롯데 손아섭이 시즌 초반 맹타를 휘두르고 있다. 그러나 손아섭은 아직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타격밸런스를 보완해 더 나은 선수가 되겠다는 욕심으로 자신을 채찍질하고 있다. 스포츠동아DB

롯데 손아섭(26)은 야구욕심이 많다.
21일까지 타율 0.394에 2홈런·12타점의 맹
타를 휘두르고 있지만 ‘보이는 숫자’에 만
족하지 않는다. 그는 “타율은 높지만 타구
의 질이 좋지 못하다. 공에 힘이 실리지 않
고 그저 방망이에 와서 맞는 느낌이다. 올
시즌 단 한 번도 내 타격밸런스로 치지 못
했다”며 굳은 표정을 풀지 않았다.

뀫장타? 내 타격밸런스 찾는 게 우선
손아섭은 2012년 158안타, 2013년

172안타를 때려내며 2년 연속 최다안타왕

을 거머쥐었다. 올 시즌도 4할에 가까운 타
율을 기록하고 있다. 홈런도 2개나 쳤지만
그는 불안해하고 있다. 아직 15경기밖에 치
르지 않았고, 시즌은 긴데 아직까지 자신의
타격밸런스로 타구를 날려 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2014시즌 화두인 장타에 대한
욕심도 밸런스에서 답을 찾고 있다. 그는
“보통 장타를 많이 치려고 하면 체격을 키
워서 파워를 늘리거나 타격폼을 수정하는
데 내가 생각하는 장타의 정의는 다르다”
며 “타격밸런스가 좋으면 장타는 얼마든지
나온다. 한 시즌에 1∼2번 정도 이상적인
타격밸런스로 칠 때가 있는데 2012시즌에
는 7월에서 8월 넘어가는 시기였고, 지난해
에는 6월과 8월이었다. 좋은 타격밸런스가
2주 정도 유지가 되는데 그 기간을 좀더 길
게 가져가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면
장타는 자연스럽게 늘 거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뀫초구 승부? 풀카운트 승부 늘었다
손아섭은 초구를 좋아한다. 올 시즌도 초

구타율이 무려 0.727(3타점)이나 된다. “상
황에 따라 적극적인 타격이 필요하거나 초
구에 좋은 공이 오면 언제든지 치겠다”는
기본자세는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달라진
부분이 있다. 공을 최대한 많이 본다. 그는
“예전에는 2B만 되면 무조건 배트가 나갔
는데 올해는 공 하나를 더 본다. 요즘 공을
침착하게 보면서 2B-2S이나 풀카운트 승부
가 늘었다”며 “타격밸런스가 좋을 때는 적
극적으로 치지만, 안 좋을 때는 안타 하나
치기가 어렵다. 그럴 때는 볼넷이라도 얻어
서 출루하는 게 팀을 위하는 길이라는 걸 깨
달았고,공을 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실제 손아섭은 지난해 1B-2S, 1B-1S,
2B에서 방망이를 적극적으로 휘둘렀다면,
올해는 3B-1S, 2B-2S, 풀카운트 승부에서
타격을 하고 있다. 볼넷도 많아졌다. 지난
해 15경기 기준 7볼넷을 얻어냈다면 올해
는 11개의 볼넷을 기록 중이다.

뀫유지? 더 발전! 안주는 없다
손아섭은 “올해도 최다안타왕과 골든글

러브를 받고 싶다”고 당당히 말했다. “한
번 받아봤기 때문에, 그 기분을 알기에 절
대 놓칠 수 없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렇
다고 현상유지가 아니다. 그는 “시즌 후반
에 좋아질 거라는 보장이 있으면 나태해질
수 있겠지만, 보장이 없기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 없다”며 “좋은 성적은 나고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기에 항상 불안
하다”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싶은 욕심도 그를
채찍질한다. 그는 “팬들은 똑같은 내 모습
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뭔가 하나라도
좀더 나아졌다는 평가를 들어야한다”고 간
절함을 드러냈다. 백업선수였을 때는 주전
선수가 되고 싶어 쉼 없이 담금질을 했고,
주전선수가 된 이후에는 더 좋은 선수가 되
고 싶어 쉴 수 없는 타자. 그게 롯데의 중심
타자이자 국가대표 우익수 손아섭이다.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트위터 @hong927

｜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는 롯데 손아섭
“타격밸런스 좋을 땐 장타는 얼마든지 생산

올해엔 공 하나씩 더 봤더니 볼넷도 증가

후반에도 잘 할거란 보장 없기에 늘 긴장

올 시즌도 최다안타왕·골든글러브가 목표”

“가끔 선수단 분위기가 처져있으면 모자를 벗으세요.
그리고 숱이 없는 머리를 쓰다듬으며 ‘밝게 하자’고 하시
죠. 그럼 벤치에서 웃음이 터져요.”

두산 송일수 감독의 통역을 맡고 있는 황인권 씨의 증언
이다. 송 감독은 재일교포 출신이다. 한국어를 웬만큼 알
아듣지만 혹 메시지 전달이 잘못될까 말을 최대한 아끼고
있다. 그럼에도 선수들에게 기운을 북돋워주고 싶으면 주
저 없이 행동에 옮긴다. ‘송 감독표 제스처’도 그것의 일종
이다.

송 감독은 19일 잠실 롯데전에서 김현수가 5회 3점홈런
을 터트리자 자신도 모르게 두 팔을 번쩍 들었다. 홍성흔
에 이어 김현수까지 중심타자의 한 방에 ‘송 감독표 제스
처’가 저절로 나온 것이다. 홍성흔이 16일 대구 삼성전에
서 연타석 홈런을 터트렸을 때도 송 감독은 덕아웃에서 모
자를 벗어 선수에게 인사를 했다. 송 감독은 “홍성흔은 좋
은 선수이자 주장이다. 개인 성적이 좋든, 나쁘든 벤치를
항상 밝게 만든다”며 “겉으로는 밝은 척 했지만 내심 스트
레스가 많았을 것이다. 홈런을 친 뒤 홍성흔이 덕아웃으
로 돌아와서 나에게 정중히 인사를 해서 나 역시 고개를
숙였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평소 말수가 많지 않은 송 감독이 덕아웃에서 감
정을 아낌없이 드러낸 것은 선수 개인뿐 아니라 팀을 생각
했기 때문이다. 송 감독은 “(홍)성흔이나 (김)현수가 살아
나야 팀 분위기가 살아난다”며 “현수도 홈런 한 방이 필요
하다고 생각했다. 이제 조금씩 살아날 것이다”고 기뻐했
다.

사실 중심타자 부진에 가장 속이 탄 것은 감독이었다.
“아직 시즌 초반이다. 조금 안 된다고 주전선수를 뺐다가
넣었다가 하면 완전히 무너진다”며 꾸준히 출장시켰지만,
팀 분위기가 조금씩 가라앉는 건 막을 수 없었다. 감독이
직접 나서 선수들을 즐겁게 할 만큼 벤치 분위기에 신경이
쓰였다. 그러나 100마디 말보다 행동 하나가 더 좋은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현수 홈런 후 나도 모르
게 제스처가 나왔다”는 송 감독의 얼굴에는 기쁨의 미소
가 번졌다. 홍재현 기자

곰을춤추게한 ‘송감독제스처’
모자 벗고 “밝게 하자” 처진 두산 분위기 UP

편집꺠꺠｜꺠꺠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트위터 @bong82if

두산 송일수 감독이 모자를 벗어 선수들에게 인사하는 특유의 제스
처로 선수단에 기운을 북돋고 있다. 송 감독(왼쪽)이 16일 대구 삼성
전에서 연타석 홈런을 친 홍성흔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다.


